
일송상 축사
[제18회 일송상 시상식]

오늘 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8회 
일송상 시상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일송상 수상자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뉴프론티어 리서치연구소
입니다. 영예로운 수상을 하는 연구소 구성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송상은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이를 꾸준히 
실천하여 온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수상자를 선발하여 온 전통이 
있습니다. 

올해 수상하는 뉴프론티어 리서치연구소는 유전체, 의료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 
진단, 치료 및 예측 원천기술을 개발하며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의료바이오와 타 분야의 융합에도 앞장을 서 왔고, 지역의료 서비
스의 개선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천후 막강한 연구 그룹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연구과제 수주 및 성공적인 수행 
결과로 수백 편의 우수 논문과 특허 170건이 넘는 학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해낸 국내외의 의료혁신을 선도하는 최우수 집단입니다. 저는 
이 연구소야말로 일송상의 정신과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한 훌륭한 
수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일송 선생께서는 명예나 권세를 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주춧돌 사상을 세우고 평생 이를 지키며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병원을 설립할 때, 항상 소외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수익을 위한 입지보다 의료
혜택이 부족한 지역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일송께서는 또한 한국 
의료계의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선진기관과의 꾸준한 교류에 관심을 
가지셨고 병원 경영 합리화에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윤대원 이사장, 윤희성 이사장으로 이어진 이러한 정신과 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한림대 의료팀을 오늘 수상자로 
모시게 되어 일송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인 제게도 대단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송 윤덕선 박사님의 훌륭하신 뜻은 한림의료원과 한림
대학교의 경영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미래를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년간 
한림대학교는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인구감소의 어려움 속에
서도 신입생 등록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와 춘천에서 한림대학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컬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학과 
같은 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AI기반대학, 연구 잘하는 대학, 
열린 대학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2040년을 
향하여 글로벌 최고의 혁신대학, 창조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수월성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ESG 선도대학
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일송의 철학과 가치에 따른 최선의 결정이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송의 고귀한 정신을 받들어 열정과 전문성으로 



묵묵히, 꾸준히 일해 온 일송상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상
자의 공헌은 탁월한 연구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 사회봉사 그리고 
인류를 위한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상자인 
뉴프론티어 리서치연구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냅
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송기념사업회를 이끌며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온 분들에게 일송상을 수여해 주시는 일송학원 윤희성 
이사장님의 헌신적 리더십에도, 오늘 시상식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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